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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1 Salem Rd SW, Rochester, MN 55902

Web : https://mnrochesteroneheartchurch.com


담임목사 : 김경헌 목사 (213-357-7614) 


1. 오늘은�교회력에�따라�성령강림�후�스물�세�번째�주일입니다.��

2. 다하나교회에�처음�오신�분과�방문하신�분을�진심으로�환영합니다.�

3. 이번�주일은�추수감사�예배로�드리고,�예배�후�공동식사(파트럭)가�

있습니다.��

4. 다하나�중창단의�특송이�있습니다.�중창단�구성원은�임도영,�박가

은,�양하나,�김지은,�소정진,�최종훈,�이상�6인�입니다.��

*다음주�예배봉사자��

�-�기도:�이바다��/�설교번역:�한예은�

���11월�안내�및�봉사:�어벤저스�목장�

*향후�교회�행사�(Church�Plan)�

�-성탄행사�:�12월�21일�주일예배�

*성서일과�Lectionary�(제�46주)�

�말�4:1-2,�시�98,�골�1:11-20,�13-17,�눅�2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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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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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자: 김경헌 목사

	 


      예배로의 부름과 기원    ———   시 136:24-26      —————   인도자


       신앙고백     —————   ��사도신경(새번역)�   ——————     다같이		 


      *찬양과 경배     —————————————————    찬양팀과 함께


       기도    ————————————————————————    이건영 


       주일학교 이동     —————————————   주일학교 교사 및 학생    


       찬송    ——————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   다같이


       성경봉독     ————   레위기 23장 39-43절    ——————   인도자


       설교  ——————        빛을 비추는 거울     ——————  김경헌 목사


       특송          ——————————————————       *다하나 중창단


       봉헌찬송  ——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 1,5절)    ———�다같이


       봉헌기도    ——————————————————————    인도자


       교회소식     ——————————————————————   인도자


      *파송찬양    ———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    다같이		 


      *축도      ———————————————————————     인도자


       * 표에는 일어납니다.  


       * 중창단 구성 : 임도영, 박가은, 양하나, 소정진, 김지은, 최종훈


  

<엄마>  김완하


첫돌 지난 아들 말문 트일 때

입만 떼면 엄마, 엄마

아빠 보고 엄마, 길 보고도 엄마

산 보고 엄마, 들 보고 엄마


길 옆에 선 소나무 보고 엄마

그 나무 사이 스치는 바람결에도

엄마, 엄마

바위에 올라앉아 엄마

길 옆으로 흐르는 도랑물 보고도 엄마


첫돌 겨우 지난 아들 녀석

지나가는 황소 보고 엄마

흘러가는 도랑물 보고도 엄마, 엄마

구름 보고 엄마, 마을 보고 엄마, 엄마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어찌 사람뿐이랴

저 너른 들판, 산 그리고 나무

패랭이풀, 돌, 모두가 아이를 키운다


   시인은 어린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어찌 사람 뿐이겠냐 합니다. 어린 아이의 눈
에는 길도, 산도, 들도, 소나무도, 황소도 심지어 들풀까지도 모두 엄마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엄마라 부르는 아이의 눈으로 보면 너와 내가 나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인가 봅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산다면 어찌 이웃을 함부로 대하고 
자연을 함부로 훼손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이들의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에 오
늘 나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감사의 절기를 맞아 세상 만물을 엄마라 부르는 아
기의 마음을 구해 봅니다. 제가 여기에 있는 것이 어찌 제 힘으로만 된 것 뿐이겠
습니까? 빚진 마음의 회복이야 말로 감사로 나아가는 첫 단추가 아닌가 합니
다. 감사는 하나님께 돌려 줄 것을 돌려드리는 것이라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풍
성하게 채워주시고 나를 키우셨으니 그분께 마땅히 돌려드릴 것은 감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계셨기에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를 
키운 것은 여러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 순례길의 좋은 길벗으
로 같은 지향점을 향해 순례하는 여러분이 있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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